
2021년 추석특별방역대책(9.13(월)~9.26(일))

< 추석특별방역대책 대국민 메시지 >
 

“출발 전 예방접종, 복귀 後 (코로나19) 진단검사!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주세요.”

◆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, 최소인원(소규모)으로 고향 방문하기

-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자제 또는 미루기

◆ 귀가 後,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

1 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

 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 유도

○ (고향방문)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

최소인원(소규모)으로 고향 방문 권고

- 다만,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제 강력 권고

○ (가족 모임) 4단계 지역도 가정 내,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

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

*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, 가정 내 모임만 허용

- 9.17.(금)~9.23.(목),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

○ (온라인 차례) 비대면으로 안부 전하기, 온라인 차례 권고, 마스크 착용 등 

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 지내기

  고향 방문 時, 핵심행동수칙 준수하기

○ (출발 前) △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실시, △코로나19 이상증상(발열,

후각·미각 상실, 근육통 등) 있을 시 방문 및 여행 취소·연기, △다중이용

시설 출입 자제



○ (이동 時) △가급적 개인차량 이용, △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

음식섭취 자제, △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, △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

○ (고향) △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, △짧게 머무르기,

△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, △손 씻기, 주기적 실내 환기

(1일 3회 이상) 등 개인 방역 철저, △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

○ (귀가 後) △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, △집에 머무르며

건강상태 관찰, △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


